
 OPEN ACCESS

국내 연구자의 학술 논문 
CC 라이선스 채택 결정요인 분석*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Creative Commons License Choices 
in Scholarly Articles by Korean Researchers

안병군 (Byoung-Goon An)**

이은지 (Eun Jee Lee)***

이혜진 (Hyejin Lee)****

초  록

학술 정보가 양질의 AI 학습데이터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학술 정보의 CC 라이선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자의 학술 논문 CC 라이선스 선택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에서는 2020-2024년 출판된 한국 연구자의 하이브리드 학술지 오픈 액세스 논문 3,320편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지원 유형, 저자 구성, 교신저자 소속 기관 유형, 학문 분야, 저널 영향력에 따라서 CC 
라이선스 선택에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저자가 포함될 경우 개방적인 CC 라이선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며, 
학문 분야에 따른 CC 라이선스 선택 차이도 드러났다. 또한 저널 영향력이 높은 학술지일수록 폐쇄적인 CC 라이선스를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의 CC 라이선스 제도 개선과 AI 학습데이터로서 학술 정보 활용 확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s scholarly information increasingly gains attention as high-quality training data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Creative Commons (CC) licenses applied to academic 
publication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influencing the selection of CC licenses 
by Korean researchers for their academic papers. To this end, 3,320 open access articles published 
by Korean researchers in hybrid journals between 2020 and 2024 were selected for analysis. 
Cross-tabulation and chi-square tests were conducted to identify differences in CC license selection 
based on funding type, authorship composition, the corresponding author’s institutional affiliation type, 
academic discipline, and journal impact. Furthermore,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specific effects of these variable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inclusion 
of international co-authors increased the likelihood of adopting open CC licenses. Conversely,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s with higher impact factors showed a tendency toward more restrictive CC licens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improving the CC licensing 
policies in South Korea and expanding the utilization of scholarly information as AI train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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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을 필두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활용

과 검색 양식에 변화가 생기는 한편, 생성형 AI

의 오류와 할루시네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AI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로 AI 학습데이터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비단 최근의 추세

가 아닌 인공지능의 개발과 동시에 시작된 논의

이다(Budach et al., 2022). 학술 연구 성과, 특

히 새로운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동료 심사라는 

과정을 통해 검증이 되었으며 논리적 완결성 또

한 갖추고 있는 학술 논문은 고품질 AI 학습데

이터로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학술 연구 성과의 

활용 방식이 기계학습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연

구 성과의 재이용 가능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연구 성과가 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되는 과정

에서 정제나 토큰화 등 저작물의 복제와 변형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제와 변

형 과정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따라

서 명시적인 이용 허락 없이는 AI 학습데이터

로 활용이 어렵다.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운동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논문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이것이 기계에 

의한 자유로운 학습과 가공을 허용한다는 의미

는 아니다. 오픈 액세스 논문 중에서도 적합한 

Creative Commons License(CC 라이선스)가 

적용된 논문만이 단순한 접근 및 다운로드에서 

더 나아가 자유롭게 재사용될 수 있다(Creative 

Commons, 2025).

CC 라이선스는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자가 자

신의 창작물을 대중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하는 표준화된 방법이다(Creative Commons, 

n.d.). CC 라이선스가 부여된 저작물은 잠재적 이

용자에게 사전적으로 이용 허락을 한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Margoni & Peters, 2016; Vollmer, 

2022), CC 라이선스상 허가되어 있다면 AI 모

델 개발을 위해 수만 건의 논문을 학습시킬 때

마다 개별 저작권자와 별도의 권리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 학술 연구 성과만을 위한 라이선

스는 아니지만, CC 라이선스는 오픈 액세스 학

술지와 논문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연구 성과

의 이용과 배포, 변형의 범위를 규정하는 핵심

적인 장치로 활용된다. CC 라이선스는 세부 종

류마다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AI 학습데

이터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달라진다. 

AI 학습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CC 라이선

스를 명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유형의 라

이선스를 선택하는지 또한 중요한 사안이지만, 

CC 라이선스에 대한 실증 연구는 미비하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자의 CC 라이

선스 선택 경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선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CC 라이선스 선택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개방적인 라이선스의 확산을 위한 정

책적 개입 지점을 도출하며, 향후 오픈 사이언

스 정책과 학술 연구 성과의 AI 학습데이터 논

의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에서는 연구 지원, 저자 구성, 교신저자 소속 

기관, 학문 분야, 저널 영향력(Impact Factor, 

IF)을 CC 라이선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연

구 외적 요인으로 선정하고, 계량정보학적 연

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연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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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아래와 같다.

∙[질문 1] 연구 지원 유형은 CC 라이선스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질문 2] 저자 구성은 CC 라이선스 선택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질문 3] 교신저자 소속 기관 유형은 CC 

라이선스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질문 4] 학문 분야는 CC 라이선스 선택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질문 5] 저널의 영향력은 CC 라이선스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학술 논문의 AI 학습데이터 활용

AI 학습데이터가 AI 기술 개발의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이재훈, 2020), 학술 논

문은 고품질의 AI 학습데이터로 주목받고 있

다. 실제로 대형 출판사인 Taylor & Francis와 

Wiley에서 각각 자사 콘텐츠를 생성형 AI 모

델의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Gibney, 2024). AI는 학습된 수천만 

건의 논문을 기반으로 개별 지식에서 지식의 연

결고리를 도출하고, 복잡한 과학적 문제의 해

결 속도를 높인다(Wang et al., 2022). 인공지

능이 학술 논문을 학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지식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학술 논문을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

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학술 

논문을 학습한 AI 모델이 산출 결과에서 원 저

작자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지식 창출

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

으며(Nature Editorial, 2024), 이처럼 출처 표

시가 불명확해질 경우 아이디어의 지적 계보를 

추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도 존재한다(Decker, 2025). 지적 재산권 측면

에서 학술 논문의 AI 학습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려는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로 

인해 학술 논문을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면 AI 성능과 학술적 영향력 측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I 학습데이터

가 편향될 경우,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정확도

가 감소하며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Huang et al., 2025). 또한 생성형 AI

가 새로운 검색 방식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AI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는 이용자에

게 응답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Aggarwal et al., 2024). 이용자가 생성형 AI

를 사용하여 검색 혹은 질의를 하는 상황에서 학

습데이터 활용이 제한된 문헌과 그 지식은 결괏

값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감소하며, 논문의 접근 

및 이용과 지식의 확산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

에 학술적 영향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술 논문의 생성형 AI 학습은 돌이킬 수 없

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를 제한했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도 자명하다. 따라서 논문의 학

습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방향보다는 연구 성

과 활용의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개방성을 유지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2 학술 논문과 Creative Commons 

License

논문 출판 시 출판사는 일반적으로 저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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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조건으로서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전하

도록 요구한다. 출판사는 저작권 양도를 통해 

일반적으로 복제, 개작, 배포, 공중 전시, 공중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다(Mondal, 2025). 이러한 독점적 권리를 토대

로 출판사는 접근 제한이나 유료 구독 모델을 

활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학

술 저자는 여타 창작물의 저작권자와는 다르게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개방적인 조건

에서 자신의 창작물인 학술 논문이 공유, 활용, 인

용되기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Vollmer, 2022), 

출판사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현 체계에서는 지

향점과 상반되는 학술 논문의 접근 제한이 발

생하는 것이다. 출판사에 저작권을 양도함에 

따라 저자가 저작물의 공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CC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양도되면 CC 라이선스를 통

해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이

다(Vollmer, 2022). 

오픈 액세스는 온라인에서 학술 논문을 무료

로 이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해당 논문을 최대

한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

함되어야 하며(Berlin Universities Publishing, 

n.d.), 이를 위한 도구로 CC 라이선스가 이용되

고 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학술 논문의 활용 범위가 TDM(Text and Data 

Mining)과 AI 학습데이터로까지 확장됨에 따

라, CC 라이선스는 기계 학습 측면에서의 활용

까지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저

작자에 의해 CC 라이선스가 부여된 저작물은 

저작자와 별도의 권리 협상을 할 필요 없이 이

용자 누구나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Vollmer, 2022). CC 라이선스

를 통해 저자가 저작권을 유지하고 적절한 출

처 표기와 인용이 보장되면서 학술 연구 결과

는 더욱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여

되는 것이다(Michael & Carroll, 2013; Mondal, 

2025). 다만 오픈 액세스와 CC 라이선스가 자동

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정

책, 기술, 윤리, 경제적 맥락 속에서 신중하게 적

용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Vollmer, 2022).

<표 1>은 Creative Commons에서 제공하는 

라이선스 구분별로 의무 사항과 제한사항을 표기

한 것이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하는 CC 0 외에, CC 라이선스는 

SA(Share Alike) 조건, NC(NonCommercial) 

조건, ND(No Derivatives) 조건을 조합하여 6

가지 옵션을 제안한다. 이들 중 어떤 옵션을 선

택하느냐에 따라서 AI 학습을 비롯한 저작물

의 활용 가능 범위가 달라진다. NC 조건이 있

는 라이선스의 경우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인 

보상이 없는 방식으로만 사용을 허용하므로 오

픈액세스 정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견해가 존

재한다(Margoni & Peters, 2016). 특히 AI 분

야에서는 영리와 비영리 연구의 경계가 모호하

고 상업적 모델 개발이 활발하므로, NC 조건은 

해당 논문이 대규모 학습 데이터 세트에서 배

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ND 조건은 2차

적 저작물을 제작 및 배포하지 못하도록 제한

하며, 이는 다른 언어로의 번역이나 주석 추가, 

논문에 포함된 그림 및 이미지의 수정이 불가

능함을 의미한다(Mondal, 2025). AI 학습데이

터 활용을 위한 전처리 과정인 정제, 토큰화 등

도 ‘수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ND 라

이선스는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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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작자 명시 의무
동일 조건 

라이선스 부여 의무
상업적 목적 제한

변형 제한

(파생, 각색)

개방적

제한적

CC 0

CC BY 필수

CC BY-SA 필수 필수

CC BY-NC 필수 제한

CC BY-NC-SA 필수 필수 제한

CC BY-ND 필수 제한

CC BY-NC-ND 필수 제한 제한

<표 1> CC0 및 CC 라이선스 옵션별 의무사항 및 제한사항

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형태의 재사

용을 허용하나, 재생산된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동일한 라이선스 하에 게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SA 유형은 무료 콘텐츠의 재생산

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더 개방적

인 라이선스로 출판할 의향이 있거나 서로 호환

되지 않는 여러 저작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Berlin Universities 

Publishing, n.d.). 따라서 학술 논문의 자유로

운 접근과 재사용 뿐만 아니라 AI 학습데이터

로서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권

장되는 유형은 논문의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을 

보장하는 CC BY라고 할 수 있다.

CC 라이선스를 통해 학술 논문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자 일부 연구 지원 기관에서는 

CC 라이선스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유럽, 호주에서는 연구 지원을 기반으로 진행

된 연구의 성과물에 대해 CC 라이선스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RCUK와 World Bank

에서는 CC BY 라이선스 선택을 의무화하였다

(Australian Research Council, 2021; European 

Research Council, 2012; Peters 2012; UK 

Research and Innovation, 2023). 논문 출판 

시 개별 출판사에서 특정 CC 라이선스를 권장

하는 경우도 있으나, 출판사의 경우 상업적 이

익 추구를 위해 제한적인 라이선스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출판사에서 연구자에게 

라이선스 선택권과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

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므로(Berlin Universities 

Publishing, n.d.), 오픈 액세스를 위한 CC 라이

선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

육과 훈련이 요구된다(Vollmer, 2022).

2.3 학술 논문의 Creative Commons 

License 분석 연구

학술 논문의 CC 라이선스에 대한 관심사는 

높아지고 있으나, CC 라이선스 선택 경향이나 

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Frass et 

al.(2013)은 전 세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오픈 

액세스 출판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라이선스 유형별 선호도를 조사하였

다. 그 결과, 연구자들이 CC BY-NC-ND에 대

해서는 항상 선택한다는 대답이 71%로 가장 

높은 반면 CC BY에 대해서는 선택하지 않는

다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선택한다는 응답이 

85%에 달했다. 또한 전체 응답 중 52%가 CC 

BY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라이선스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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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개방적인 라

이선스보다 폐쇄적인 라이선스를 선호하는 경

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규환, 정경희 (2017)는 국내 학술지의 오

픈 액세스 현황을 파악하고자 KCI 등재지 1,890

종을 분석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CC 라이선스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를 통해 무료 

DB에서 접근 가능한 국내 KCI 등재지 중 CC 

라이선스가 부여된 학술지는 26%임이 확인되

었으며, 학문 분야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연

구에서는 CC 라이선스가 부여된 논문의 90% 

이상이 CC BY-NC를 선택하고 있다고 밝히면

서, 연구자나 학술지 편집인의 오픈 액세스 인

식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후속 연구로 정경희(2023)는 국내 학술지의 CC 

라이선스 적용 여부와 유형, 학문 분야와 발행

주체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고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2,097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분석 대상의 18%만 CC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학문 분야에 따른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CC 라이선스 유형 중 등재지에 

가장 많이 적용된 유형은 CC BY-NC로 85%

에 달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학문 분야에

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더불어 CC 라이선스를 

적용한 등재지 중 절반 이상이 상용 DB에서 유

료로 판매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Hong and Lee(2024)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과학 및 공학 분야 오픈 액세스 저널의 저작권 

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국제 학술 출

판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국내 과학 및 공학 

분야 오픈 액세스 저널의 대부분이 저자에게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작권 양도를 위한 계약서를 공개하는 저널은 

다수 존재하였으나, 적절하고 유의미한 저작권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CC 

라이선스와 관련해서는 학술지 정책으로 CC 

BY-NC 라이선스 조건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

적이며, 저자가 라이선스 조건을 선택할 수 있

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연구자가 하이브리드 

학술지에 오픈 액세스로 논문을 출판할 때 CC 

라이선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고자 한다. ‘한국인 연구자’의 범위는 한국 기관

에 소속된 저자이며, ‘한국인 연구자 논문’의 범

위를 한국인 저자가 한 명 이상 포함된 논문으

로 설정함으로써 외국과의 협력 연구 유형에 따

른 CC 라이선스 선택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모든 논문을 오픈 액세스로 출판하는 골드 

학술지에는 특정 CC 라이선스 선택 규정이 있

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대부분의 논문이 CC 

BY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자의 CC 라이선스 선택이 비교적 자유롭

고 다양한 하이브리드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제

한하였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출판되어 Web of 

Science에 등재된 한국인 논문의 수는 400,905

편이며, 20,856편의 논문이 하이브리드 학술지

를 통해 오픈액세스로 출판되었다. 20,856편 중 

논문 출판량이 가장 많은 상위 50개 학술지의 

논문을 선별함으로써 전체 논문 중 30%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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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술지의 CC 라

이선스 정책이 연구자의 CC 라이선스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위 50개 학술지 중 

학술지 정책을 통해 특정 CC 라이선스만을 선

택하도록 규정한 15개 학술지의 논문을 제외하

였다. 그 결과 3,323건의 논문이 분석의 대상으

로 선정되었다.

3.2 변수 선정

본 연구는 연구 지원 유형, 저자 구성, 교신

저자 소속 기관 유형, 학문 분야, 저널 영향력

이 CC 라이선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CC 라이선스 유형은 

Creative Commons에서 제공하는 유형을 활용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연구 진행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정책적 배경, 연구 환경, 서지적 특

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최근 연구 지원을 받은 연구 성과에 대해 CC 

BY와 같은 개방적인 라이선스를 적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Ola, 2013; 

Petrak et al., 2021). 따라서 연구 지원 수혜 

여부와 국내외 구분이 CC 라이선스 선택의 핵

심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지원유

형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가 진행된 환경을 

고려하고자 저자 구성과 교신저자 소속 기관 유

형을 요인으로 채택하였다. 국제공동연구의 경

우 참여 규모가 커질수록 강력한 개방형 라이선

스 의무화 정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하

며, 대규모 연구에는 글로벌 가시성과 재사용

을 극대화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된다. 또

한 논문을 투고하고 CC 라이선스에 영향을 받

는 교신저자는 소속된 기관의 정책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소속 기관의 정책은 기관의 성격

과 유형에 따라서 상이할 것이다. 이처럼 국제공

동연구 양상과 저자 소속 기관의 유형은 CC 라

이선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관련 선행연구가 미비하다. 따라서 국제공동

연구에 따른 저자 구성과 교신저자 소속기관 유

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본 연구를 통해 관계

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학문 분야에 따라 CC 

라이선스 선택 양상이 상이하다는 것이 확인되

었으므로(김규환, 정경희, 2017; 정경희, 2023), 

구체적인 CC 라이선스 옵션 선택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학

술적 권위가 높을수록 저자가 오픈 액세스 출판

은 할지라도 활용에 있어서 강한 제약을 하는지, 

반대로 더욱 적극적인 활용을 선택하는지를 확

인하고자 저널의 영향력(Impact Factor, IF)을 

연구 외적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3.3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데이터 수집 범위를 결정하고 대상 논문의 일

부 정보(저널명, DOI, 출판연도, IF, 연구 분야)

를 수집하고자 Clarivate의 InCites를 활용하였

다. InCites를 통해 수집된 정보에서 IF가 누락

되고 다른 정보원을 통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접 연도의 값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택

하였다. 저자 구성과 교신저자 소속 기관, 연구 

지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Web of Science

의 논문 데이터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개별 

논문의 페이지와 논문 본문을 확인하였다. CC 

라이선스는 Crossref의 API를 이용하였으며, 

DOI를 통해 논문을 식별하고 ‘license’ 필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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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수집하였다. Crossref API를 통해 수집되

지 않은 라이선스 정보는 개별 논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5가지 독립변수 중 IF를 제외한 4가지 독립

변수는 각 기준에 따라 분류되었다. <표 2>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 분류를 정리한 것이다. 연

구 지원 유형은 국적과 지원 기관, 연구 지원 

개수 등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국외, 국내외 복합과 지원 

없음으로만 구분하였다. 복잡한 연구 지원 정

보의 구분을 단순화함으로써 국내 지원만 받

은 경우와 국외 지원이 있는 경우의 차이를 확

인하고, 연구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 나타나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저자 구성은 교신

저자 뿐 아니라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를 

고려하고자 국내와 국외 구분을 중심으로 전

원 국내, 국내 주도, 국외 주도, 국내외 협력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특성상 모든 연구자가 외국 기관 소속일 수는 

없으므로 전원 국외는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교

신저자 소속 기관의 경우 Research Organization 

Registry(ROR)에 명시된 Organization types

를 참고하되, ROR에 정보가 없는 경우 기관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소속 기관의 유형을 구분

하였다. InCites에서 제공하는 논문별 세부 연구 

분야는 그 구분이 지나치게 다양하므로, Eurostat

이 개발한 과학분야 분류인 FOS 2007(Eurostat, 

2013)을 적용하여 6개 학문 분야로 그룹화하

였다. 

3.4 통계분석

통계 분석에 앞서 한국인 저자의 CC 라이선

스 선택 분포와 연도별 변화 양상을 조사하여 

수집된 CC 라이선스 데이터의 전반적인 현황

을 파악하였다. 이후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

정을 통해 연구 외적 요인과 CC 라이선스 유형

간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고 각 요인에 따라서 

데이터 분류

연구 지원 유형

- 국내: 한국에 있는 기관에서만 모든 연구 지원을 받은 경우

- 국외: 외국에 있는 기관에서만 모든 연구 지원을 받은 경우

- 국내외: 한국과 외국의 기관에서 모두 연구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없음: 연구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연구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저자 구성

- 전원 국내: 교신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소속 기관이 한국에 있는 기관인 경우

- 국내 주도(해외 참여): 교신저자의 소속 기관이 한국이며, 외국 기관 소속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 해외 주도(한국 참여): 교신저자의 소속 기관이 국외이며, 한국 기관 소속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 국내외 협력: 교신저자의 소속 기관에 한국과 외국이 모두 포함된 경우

교신저자

소속 기관 유형

- 교육 기관 - 연구 기관 - 의료 기관

- 기타(사기업,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등) - 복합

연구 분야
- 자연 과학 - 기술 공학 - 의학 

- 농업과학 - 사회과학 - 인문학

<표 2> 독립변수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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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라이선스 선택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CC 라이선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

수인 CC 라이선스 유형은 상호배타적이며 순서

가 없는 명목형 범주이므로 선형회귀분석이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다수의 범주 중 하나가 선택되는 확률을 모델링

하는 통계기법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유리

하, 한경화, 2022)을 채택하였다. 종속변수는 CC 

라이선스 중 가장 개방적인 옵션인 ‘CC BY'를 

분석의 기준 범주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의 

기준 범주로 연구 지원 유형은 지원 없음, 저자 

구성은 전원 국내, 교신저자 소속 기관은 교육 기

관, 연구분야는 자연 과학으로 설정하였다. 회귀

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McFadden의 Pseudo R2

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변수의 영향력은 오즈비

(Odds Ratio)를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수집 데

이터의 전처리와 기술분석은 Microsoft Excel에

서 진행했으며, 카이제곱 검정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SPSS 30을 활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독립변수 데이터 특성

<표 3>은 연구 분야, 연구 지원 유형, 저자 구성, 

교신저자 소속 기관 유형 네 가지 독립변수의 각 

분류별 빈도와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연구 분야 

기술통계 결과, 자연 과학 분야가 46.36%(1,539

건)로 가장 많고 기술 공학(23.34%, 775건)과 의

학(22.32%, 741건), 농업과학(7.98%, 265건) 순

이었다. 사회과학 분야는 단 3건이었으며, 인문학 

분야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 크기에 미치지 못한 사

회과학 분야 3건의 논문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으로써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전체 분석 대상 논문의 수는 3,320건으로 조

정되었다. 

연구 지원 유형으로는 국내 지원(53.64%, 

1,781건)이 가장 많았으며, 국외 연구 지원(16.05%, 

533건), 국내외 연구 지원(15.18%, 504건), 연구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15.12%, 502건)의 비율

연구 분야 연구 지원 유형 저자 구성 교신저자 소속 기관

자연 과학
1539

(46.36%)
국내

1781

(53.64%)
전원 국내

1839

(55.39%)
교육 기관

2150

(64.76%)

기술 공학
775

(23.34%)
국외

533

(16.05%)

국내 주도

(해외 참여)

436

(13.13%)
연구 기관

310

(9.34%)

의학
741

(22.32%)
국내외

504

(15.18%)

해외 주도

(국내 참여)

737

(22.20%)
의료 기관

43

(1.30%)

농업과학
265

(7.98%)
지원 없음

502

(15.12%)
국내외 협력

308

(9.28%)
그외

162

(4.88%)

사회과학 3 복합
655

(19.73%)

인문학 0

<표 3> 독립변수별 세부 분류 빈도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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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자 구성은 연구 

지원 유형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전원 

한국인 저자로 구성된 경우가 55.39%(1,839건)

로 가장 많은 것은 국내 연구 지원이 53.64%에 

해당하는 것과 유사한 양상이지만, 국외 연구 지

원은 15.18%에 그쳤던 반면 한국인 외 국적의 

저자가 교신저자인 ‘해외 주도’는 두 번째로 많았

다(22.20%, 737건). 국내외 협력은 9.28%(308

건) 뿐이었다. 교신저자 소속 기관 유형에는 교

육 기관이 64.76%(2,150건)로 가장 많고, 연구 

기관이 뒤를 이었다(9.34%, 310건). 연구 분야

에서는 의학이 22.32%를 차지한 반면 의료 기

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1.30%(43건) 뿐이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중 하나인 IF에 대한 기

술분석을 진행한 결과 평균은 7.67, 중앙값은 

3.70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수의 고인용지수 

저널이 전체 평균을 상향시키고 있음을 의미한

다. 또한 표준편차가 평균보다 큰 9.14이었으며, 

최소값이 0.30, 최대값이 69.50으로 광범위한 분

포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저널이 특정 수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향

력을 가진 저널을 포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

었다. IF가 정규분포의 형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정규분포의 제약이 없으므로 IF를 

독립변수에서 제외하거나 보정하지 않았다.

4.2 한국인 연구자의 CC 라이선스 선택 

특성

<그림 1>은 한국인 저자의 CC 라이선스 옵

션별 선택 비율과 시계열적 변화 양상을 분석

한 것이다. 전체 3,320건 중 52.53%에 달하는 

1,744건이 CC BY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

며, CC BY-NC(28.86%, 958건), BY-NC-ND 

(18.61%, 618건) 순이었다. CC BY-ND와 SA 

조건이 포함된 옵션을 선택한 사례는 없었다. 

이는 CC BY를 택하지 않는 연구자들의 고민이 

영리 목적 이용을 제한할 것인지(BY-NC), 영

리 목적 이용에 변경까지 불허할 것인지(BY- 

NC-ND)로 양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소간의 변동은 있으나 연도별 추이도 전체 

비율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2023년을 제외

한 모든 해의 CC BY가 항상 50% 이상이었으

<그림 1> 한국인 저자의 CC 라이선스 선택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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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21년을 제외하면 CC BY-NC가 모든 연도에

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BY-NC-ND 

유형도 20%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

년의 경우 CC BY-NC-ND의 비율이 증가하면

서 CC BY-NC보다 높아졌으나 2022년 다시 CC 

BY-NC-ND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CC BY-NC

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3년에

는 CC BY-NC 비율이 높아지면서 CC BY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유일하게 50% 미만이 되

었다. 2023년은 CC BY-NC와 CC BY의 비율

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24년에는 

다시 CC BY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비율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4.3 주요 변수별 CC 라이선스 선택 차이

연구 지원 유형, 저자 구성, 교신저자 기관 

유형, 학문 분야 네 가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인 CC 라이선스 선택 유형 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

하였다. <표 4>는 연구 지원 유형에 따른 CC 

라이선스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카이제곱 검정

과 교차분석, 잔차분석 결과이다. 카이제곱 검

정 결과, 연구 지원 유형과 CC 라이선스 선택 

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11.66, p < 

.001). 즉, 연구 지원의 유무와 국외 지원 여부

는 연구자의 라이선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차분석 결과, 국내 연

구 지원만 있는 경우 CC BY 비율이 40.88%뿐

인 반면, 국외 혹은 국내외 연구 지원을 받은 

경우 각각 73.36%, 77.18%로 CC BY가 다른 

CC 라이선스 옵션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

을 나타내고 있었다. 잔차분석에서도 국내 지

원을 받거나 지원이 없는 경우 CC BY보다 CC 

BY-NC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국외 

혹은 국내외 지원을 받은 경우 반대로 CC BY

를 선호하고 CC BY-NC를 비선호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저자 구성에 따라서 CC 라이선스 선택에 차

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을 하고 교차분석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카이제

곱 검정 결과 = 498.59로 설명력이 매우 높

BY BY-NC BY-NC-ND 합계

= 411.66 
p < .001

국내
728 (40.88%)
[-14.47]**

661 (37.11%)
[11.30]**

392 (22.01%)
[5.41]**

1781

국외
391 (73.36%)
[12.03]**

37 (6.94%)
[-10.29]**

105 (19.70%)
[-3.46]**

533

국내외
389 (77.18%)
[10.51]**

49 (9.72%)
[-12.19]**

66 (13.10%)
[0.70]

504

지원 없음
236 (47.01%)
[-2.69]**

211 (42.03%)
[7.07]**

55 (10.96%)
[-4.79]**

502

1) ( ) 비율 
2) [ ] 잔차분석 결과
3) * |z|>1.96 (p<.05), ** |z|>2.58 (p<.01)

<표 4> 연구 지원 유형에 따른 CC 라이선스 차이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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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Y-NC BY-NC-ND 합계

= 498.59

p < .001

전원 국내
693 (37.68%)

[-19.09]**

782 (42.52%)

[19.37]**

364 (19.79%)

[1.94]
1839

국내 주도
256 (58.72%)

[2.78]**

81 (18.58%)

[-5.08]**

99 (22.71%)

[2.36]*
436

국외 주도
592 (80.33%)

[17.13]**

49 (6.65%)

[-15.08]**

96 (13.03%)

[-4.42]**
737

국내외 협력
203 (65.91%)

[4.94]**

46 (14.94%)

[-5.66]**

59 (19.16%)

[0.26]
308

1) ( ) 비율

2) [ ] 잔차분석 결과

3) * |z|>1.96 (p<.05), ** |z|>2.58 (p<.01)

<표 5> 저자 구성에 따른 CC 라이선스 차이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 

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교차분

석 결과, 국내 주도 유형, 국외 주도 유형, 국내

외 협력 유형에서는 CC BY가 가장 높게 나타

난 반면, 전원 국내 유형의 경우 CC BY-NC 

유형을 선택한 비율이 42.52%로 가장 높았다. 

해외 기관 소속 연구자가 교신저자인 국외 주

도 유형에서 CC BY를 선택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80.33%), 교신저자 소속 기관

으로 국내와 국외 모두가 해당되는 ‘국내외 협

력’ 유형의 CC BY 선택 비율이 65.91%, 교신

저자는 국내 소속이지만 공동 저자에 해외 기

관 소속 연구자가 포함된 경우 58.72%였다. 이

는 해외 기관 소속 연구자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록 CC BY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CC BY-NC-ND 유형은 국내 

주도 유형에서 가장 높았고(22.71%), 전원 국

내 유형, 국내외 협력 유형, 국외 주도 유형 순

으로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잔차분석

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전원 국

내 유형에서 CC BY를 기피하고 CC BY-NC

를 강하게 선호하는 반면, 국외 주도 유형에서

는 정반대로 CC BY에 대한 강한 선호가 나타

나고 CC BY-NC와 CC BY-NC-ND에 대한 

기피가 나타났다. 이 또한 외국 기관 소속 연구

자의 주도성이 높은 연구일수록 개방적인 CC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저자 구성 외 교신저자의 소속 기

관 유형이 CC 라이선스 선택에 차이를 발생시

키는지 또한 확인하였다(<표 6> 참조). 카이제

곱 검정 결과 =142.01로 앞선 두 가지 설명

력에 비하면 다소 낮으나 여전히 높은 설명력

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모든 

기관에서 CC BY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연구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5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교육 기관과 연

구 기관의 경우 CC BY의 잔차가 음수로 나타

나면서, 교육 기관과 연구 기관의 CC BY의 선

호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 기관은 CC 

BY-NC를 선호하되 CC BY-NC-ND는 기피

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변형에 대한 제한이 상

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기관과 

의료 기관은 공통적으로 CC BY-NC-ND를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학문 분야에 따라 CC 라이선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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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Y-NC BY-NC-ND 합계

= 142.01

p < .001

교육 기관
1101 (51.21%)

[-2.07]*

725 (33.72%)

[8.39]**

324 (15.07%)

[-7.11]**
2150

연구 기관
136 (43.87%)

[-3.21]**

81 (26.13%)

[-1.11]

93 (30.00%)

[5.41]**
310

의료 기관
24 (55.81%)

[0.43]

5 (11.63%)

[-2.51]*

14 (32.56%)

[2.36]*
43

기타
107 (66.05%)

[3.53]**

40 (24.69%)

[-1.20]

15 (9.26%)

[-3.14]**
162

복합
376 (57.40%)

[2.79]**

107 (16.34%)

[-7.89]**

172 (26.26%)

[5.61]**
655

1) ( ) 비율

2) [ ] 잔차분석 결과

3) * |z|>1.96 (p<.05), ** |z|>2.58 (p<.01)

<표 6> 교신저자 소속 기관 유형에 따른 CC 라이선스 차이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 

BY BY-NC BY-NC-ND 합계

= 873.75

p < .001

자연 과학
996 (64.72%)

[13.07]**

182 (11.83%)

[-20.13]**

361 (23.46%)

[6.66]**
1539

기술 공학
399 (51.48%)

[-0.67]

259 (33.42%)

[3.20]**

117 (15.10%)

[-2.87]**
775

의학
347 (46.83%)

[-3.53]**

255 (34.41%)

[3.79]**

139 (18.76%)

[0.11]
741

농업과학
2 (0.75%)

[-17.60]**

262 (98.87%)

[26.22]**

1 (0.38%)

[-7.95]**
265

1) ( ) 비율

2) [ ] 잔차분석 결과

3) * |z|>1.96 (p<.05), ** |z|>2.58 (p<.01)

<표 7> 학문 분야에 따른 CC 라이선스 차이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 

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및 교차분석 결과이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며, = 873.75로 앞선 분석

보다 더욱 높은 설명력을 보이면서 학문 분야에 

따라 CC 라이선스에 차이가 발생함을 드러냈

다. 자연 과학과 기술 공학의 경우 각각 64.72%, 

51.48%로 CC BY가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자연 과학 분야의 경우 잔차분석에서도 CC BY

에 대한 선호와 CC BY-NC 비선호가 강하게 

나타났다. 자연 과학 분야는 CC BY 비율이 

64.72%로 타 학문 분야의 CC BY와 비교해도 

높은 반면, CC BY-NC(11.83%)보다 CC BY- 

NC-ND(23.46%)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잔차분

석에서도 CC BY-NC-ND의 선호 경향이 드러

났다. 즉, 자연 과학 분야는 가장 개방적인 형태

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연구에서

는 가장 폐쇄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의학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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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CC BY(46.83%)이지만, CC BY에 대

한 비선호가 나타났으며 오히려 CC BY-NC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농업과학 

분야는 CC BY-NC가 98.87%로 극단적인 편중

을 보였다. 이러한 편중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모형의 통계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

으므로, 회귀분석 단계에서는 농업과학 데이터

를 제외하였다.

4.4 CC 라이선스 선택 영향 요인 분석

독립변수에 따라 CC BY 대비 CC BY-NC

와 CC BY-NC-ND를 선택할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진행하였다. 학문 분야 중 극단적인 편중 

현상을 보인 농업과학 데이터를 제외한 3,055편

의 논문을 대상으로 회귀모형의 통계적 타당성

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설명력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LLR p<.001, Pseudo 

R2=0.106). 따라서 연구 지원, 저자 구성, 교신

저자 소속 기관, 학문 분야, IF라는 독립변수가 

연구자의 CC 라이선스 옵션 선택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은 독립변수에 따라 CC BY 대비 CC 

BY-NC를 선택할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이다. 

국내 연구 지원을 받는 경우 연구 지원을 받지 

않을 때보다 CC BY-NC 대신 CC BY를 선택

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으며, 국외 혹은 국내외 

연구지원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자 구성의 경우 전원 

국내일 때에 비해 외국인 연구자가 교신저자 혹

CC BY-NC OR B(Coef) S.E. p-value

Intercept 0.240 -1.426 0.184 0.000***

연구 지원 유형

국내 1.674  0.515 0.155 0.001**

국외 0.776 -0.253 0.274 0.355

국내외 0.981 -0.019 0.246 0.938

저자 구성

국내 주도 0.404 -0.907 0.167 0.000***

국외 주도 0.264 -1.330 0.244 0.000***

국내외 협력 0.582 -0.541 0.235 0.021*

교신저자 

소속 기관 유형

연구 기관 1.118  0.111 0.170 0.513

의료 기관 0.225 -1.492 0.507 0.003**

기타 0.166 -1.794 0.409 0.000***

복합 0.949 -0.053 0.143 0.713

학문 분야
기술 공학 2.569  0.943 0.129 0.000***

의학 3.040  1.112 0.140 0.000***

저널 영향력(IF) 1.012  0.012 0.007 0.091

1) *p<.05, **p<.01, ***p<.001

2) Reference Category: CC BY

3) Intercept: 연구 지원 없음, 전원 국내, 교육 기관, 자연 과학

4) Model Fit: Pseudo R
2=0.197, LLR p<.001

<표 8> BY-NC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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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동저자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CC BY-NC

보다 CC BY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신저자가 해외 기관 소속이고 

국내 저자는 공동 저자로만 참여한 경우 CC 

BY-NC 대신 CC BY를 선택할 오즈가 3.788 

(OR=1/0.264)배로 높아졌다. 교신저자 소속 

기관에 따른 차이는 의료 기관과 기타 기관에

서 확인되었다. 특히 의료 기관의 경우 CC BY 

대비 CC BY-NC를 선택할 오즈비가 0.225로 

나타나면서 CC BY-NC보다 CC-BY를 선택

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학문 분야에 따른 차이도 확인되었다. CC BY 

대비 CC BY-NC를 선택할 오즈비가 기술 공

학은 2.569, 의학은 3.040으로 나타나면서 기술 

공학, 의학 분야는 CC BY보다 CC BY-NC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

교 기준이 된 자연 과학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

해 CC BY-NC보다 CC BY를 선택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F에 따라서 CC BY 

대비 CC BY-NC를 선택할 오즈비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독립변수에 따라 CC BY 대비 CC BY-NC- 

ND를 선택할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연구 지원을 받지 않은 연구에 비해 국외

에서만 지원을 받은 연구의 오즈비는 1.939로, 

CC BY 대비 CC BY-NC-ND를 선택할 가능

성이 약 두 배로 나타났다. 저자 구성에서는 해

외 기관 소속 연구자의 역할이 커질수록 CC 

BY-NC-ND보다는 CC BY를 선택할 가능성

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저자로 참여한 연구자 전

원이 국내 기관 소속일 때에 비해 공동 저자로 

외국인 저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CC BY를 선

CC BY-NC-ND OR B(Coef) S.E. p-value

Intercept 0.318 -1.147 0.190 0.000***

연구 지원 유형

국내 1.380  0.322 0.175 0.066

국외 1.939  0.662 0.244 0.007**

국내외 0.781 -0.247 0.236 0.296

저자 구성

국내 주도 0.730 -0.315 0.153 0.040*

국외 주도 0.245 -1.405 0.228 0.000***

국내외 협력 0.455 -0.787 0.231 0.001**

교신저자 

소속 기관 유형

연구 기관 1.921  0.653 0.158 0.000***

의료 기관 1.548  0.437 0.359 0.224

기타 0.575 -0.553 0.293 0.059

복합 1.664  0.509 0.124 0.000***

학문 분야
기술 공학 0.726 -0.320 0.133 0.016*

의학 1.014  0.014 0.141 0.921

저널 영향력(IF) 1.021  0.021 0.005 0.000***

1) *p<.05, **p<.01, ***p<.001

2) Reference Category: CC BY

3) Intercept: 연구 지원 없음, 전원 국내, 교육 기관, 자연 과학

4) Model Fit: Pseudo R
2=0.197, LLR p<.001

<표 9> BY-NC-ND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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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오즈비가 약 1.370(OR=1/0.730)이었으

며, 교신저자가 해외 기관 소속 연구자로만 구

성된 경우에는 4.082(OR=1/0.245)까지 증가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신저자 소속 기관 유형과 관련해서는 기관 

유형에 따라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소속 기

관이 연구 기관이나 기관 복합인 경우 CC BY- 

NC-ND를 선택할 오즈비가 각각 1.921, 1.664

로 CC BY보다는 CC BY-NC-ND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기

관이나 기타 유형 기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기술 

공학 분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연 과학 분야에 비해 기술 공학 분야는 CC 

BY-NC-ND보다 CC BY를 선택할 오즈가 

1.377(OR=1/0.72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IF의 경우 1.021 오즈비를 드러내면

서, IF가 1점씩 증가할 때마다 CC BY보다 CC 

BY-NC-ND를 선택할 가능성이 2.1% 증가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 지원 유형, 저자 구성, 

교신저자 소속기관 유형, 학문분야, 저널 영향

력 모두 CC 라이선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림 2>는 CC BY 대비 CC 

BY-NC와 CC BY-NC-ND에 대한 다항 로지

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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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 의

4장의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독립변수별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5.1 연구 지원과 개방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 결과 연구 지원 

유형에 따라 CC 라이선스 선택에 유의미한 차

이가 확인되었다. 모든 연구 지원 유형에서 CC 

BY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국

외와 국내외 지원 유형의 경우 70% 이상의 높

은 비율을 보였다. 국외 지원과 국내외 지원을 

받은 경우의 CC BY-NC 선택 비율은 10% 미

만으로 국내 지원만 받은 경우보다 확연하게 

낮았다. 이는 연구자들이 관행적으로 NC를 선

택하는 경향이 남아있는 것과 더불어, 국외 연

구 지원에 비해 국내 연구 지원은 CC BY에 대

한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연구 지원이 없는 경우 유일하게 CC BY-NC

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외부의 강

요가 없다면 연구자의 자연스러운 선택은 상업

적인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국내 연구지

원을 받은 경우 CC BY보다 CC BY-NC를, 국

외 연구지원을 받은 경우 CC BY-NC-ND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펀딩

을 받은 연구자들이 오히려 제한적인 라이선스

를 선호하는 현상을 통해 현재 글로벌 오픈 사

이언스 정책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당수

의 연구비 지원 기관이 논문의 오픈 액세스 자

체는 의무화하고 있으나, 특정 개방형 라이선

스의 채택까지는 강력하게 강제하지 않는 현행 

정책의 한계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나아가 라

이선스 강제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위반 시의 제재가 이루

어지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은 하이브리드 저널

의 오픈 액세스 논문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규

정의 연구 지원을 받은 연구의 논문이 골드 혹

은 다이아몬드 오픈 액세스 학술지에 우선적으

로 투고되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

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2 국제 공동연구와 글로벌 라이선스 

규범의 확산

저자 구성에 따른 CC 라이선스 선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분석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연구자 전원이 국내 기관 소속인 경우

에만 CC BY-NC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외국 기관 소속 저자가 공동 저자로 포함

된 경우, 공동 교신저자인 경우, 교신저자인 경

우 순으로 CC BY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원 국내 기

관 소속 연구자인 경우 CC BY-NC 혹은 CC 

BY-NC-ND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

다. 국내 기관 소속 연구자가 교신저자이고 외

국 기관 소속 공동저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자 전원이 국내 기관 소속인 경우에 비해 CC 

BY-NC 혹은 CC BY-NC-ND를 선택할 가능

성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



234  정보관리학회지 제43권 제1호 2026

외 기관 소속 연구자가 교신저자인 경우 전원 

국내 기관 소속인 사례에 비해 CC BY를 선택

할 가능성이 4.0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기관 소속 연구자가 교신저자인 경우뿐

만 아니라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경우에도 CC 

BY를 선택할 확률이 1.370배 높아지는 것은 

해외의 오픈 사이언스 문화가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 연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외 주도 연구와 국내외 협력 연구 

모두 CC BY-NC-ND보다는 CC BY-NC를 선

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 협력 연구의 경우 번역이나 데이터 공유 

등 2차적 재사용이 빈번하게 일어나야 하므로, 

이것을 제한하는 ND 라이선스의 선택을 지양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 구성과 CC 라이선스 관계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연구 성과 개방 문화가 아직은 국

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특

히 전원 국내 기관 소속 연구자인 경우 폐쇄적

인 라이선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국내 연구 성과가 LLM의 학습데이터로 활용

되거나 생성형 AI를 통해 확산되는 경로가 차

단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도 보다 개방적

인 연구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학

술 논문의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범을 수

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3 소속 기관의 특성에 따른 저작권 

방어 기제

교신저자 소속 기관에 따른 CC 라이선스 차

이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에서 모든 기관

이 CC BY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연구 기관과 의료 기관의 경우 CC BY-NC- 

ND의 비율이 3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잔차분석 결과에서도 CC BY-NC-ND를 선호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의료 기관의 경우 연구

의 내용과 데이터가 개인정보, 민감정보, 의료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으므로, 논문의 상업적 

이용과 변형에 관한 제약이 크게 나타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의료 기관은 

CC BY-NC보다는 CC BY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기관은 CC BY보다 CC 

BY-NC-ND를 선택할 가능성이 약 2배로 드러

났다. 이와 같이 교신저자 소속 기관별로 CC 라

이선스 선택 옵션이 상이하므로, 소속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방적인 라이선스 옵션 선택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4 학문 분야에 따른 이용 제한

학문 분야에 따른 카이제곱 통계 결과 또한 

높은 설명력을 지니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자연 과학과 기술 공학, 의학

은 CC BY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농업과학

의 경우 CC BY-NC에 편향되어 있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의학 분야의 경우 CC 

BY보다는 CC BY-NC를 선택할 가능성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형 제한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변형 제한보다는 상

업적 이용 제한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학 분야에서는 CC 

BY보다 CC BY-NC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의학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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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관 유형에서는 CC BY를 선택할 가능

성이 더 높은 불일치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학문적 입장과 실용적 입장의 차이로 인해 발

생한 현상으로 추정된다. 학문적 입장에서는 

연구 성과의 무결성을 지향하며 이를 해칠 것

으로 우려되는 변형 및 재가공을 금하지만, 의

료 기관에서는 연구 성과를 임상 치료, 교육 

자료, 가이드라인 등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변

형 및 재가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경향성에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현재의 경향이 유지된

다면 임상 현장의 논문은 가공과 AI 학습이 

가능한 반면 그 기반이 되는 의학 논문은 가공 

불가능으로 제한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의료 전

문 LLM이나 AI 개발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다.

5.5 저널 영향력에 따른 보수성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저널 영향력

에 따라 CC 라이선스 옵션 선택에 차이가 발생

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IF가 1점 높아질 때마다 

CC BY에 비해 CC BY-NC-ND를 선택할 가

능성이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

향력이 높은 학술지에 출판될수록 연구자는 연

구 성과를 개방하기보다는 활용을 제한하는 방

식을 선택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

는 권위 있는 연구일수록 학술 성과물의 변형 

및 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에 대

한 연구자의 우려가 커진다는 것을 드러낸다. 

또한 연구자가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잠재적으로 상업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영향력 논문의 폐쇄성은 AI 학습 데이터

로서 고품질의 논문이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미

래의 AI는 최상위 연구 성과를 학습하지 못하

고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저영향력 문헌 

위주로 학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개방

적인 CC 라이선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

려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변

형 및 재가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술 논문의 개방이 AI 시대의 

핵심 자원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6. 결 론

학술 정보가 양질의 AI 학습데이터로서 주

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학술 정보의 실질적인 

활용이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오픈 액세스

로 공개되어있는 학술 논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활용 가능 수준은 라이선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픈 액세스 학술 논문의 라이선스

를 규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CC 라이

선스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국내 연구자가 하이브리드 학술지에 오픈 

액세스로 논문을 게재하는 시점에서 선택하는 

CC 라이선스에 어떠한 영향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학술 논문의 개

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

까지 한국 기관 소속 연구자 1인 이상을 저자로 

포함한 Web of Science 논문 3,320편을 분석

하였다. 연구 지원 유형, 저자 구성, 교신저자 

소속 기관 유형, 학문 분야, 저널 영향력이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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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자 카이제곱 검정과 교차분석을 수행하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펀딩 유형

에 따라 라이선스 개방 정도가 상이했으며, 저

자 구성에 있어서는 국외 연구자의 참여 여부

와 정도에 따라 CC BY를 택할 가능성이 달라

졌다. 교신저자 소속 기관 유형과 학문 분야에 

따라서도 전략적 차이가 드러났다. 연구 기관

에서는 CC BY-NC-ND를 선호하는 반면, 기

술 공학 분야는 실질적 활용을 위해 ND 옵션은 

선택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저

널 영향력이 높은 학술지에서 더 제한적인 옵

션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 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외의 영향

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CC 라이선

스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

국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준의 다른 국

가에 비해 한국이 아직 CC 라이선스 규정을 비

롯한 오픈 사이언스 제도를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외부의 강제성이 부

재하면 개방보다는 제한을 선호하는 현재의 경

향이 유지될 경우, 데이터 가공과 변환에 제약

이 발생하고 AI 학습데이터 활용 및 AI 모델 

개발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국내 AI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연구 지원 기관에서 CC 라이선스 관련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공유와 개방의 연구 문화를 조성

하고, 기관과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라

이선스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통계 모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 수가 부족한 사회과학 분야와 특정 

라이선스(CC BY-NC) 편중이 극심한 농업과

학 분야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결과를 전 학문 분야로 일반화하기보다는, 

과학기술 및 의학 분야의 출판 생태계에 국한

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인문 사회 분야

까지 포괄하는 대상 범위에서 CC 라이선스 선

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을 분석하는 후

속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일련의 연구는 국내 오

픈 사이언스 제도의 수립과 AI 학습데이터로

서 학술 정보 활용 확대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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